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신 재생에너지 외치며 “원전 올인”
건설업계, 신 재생에너지 R&D 불구 원전 자격증 혈안 … 10기 추가건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는 신 재생에너

지를 이상으로 추구하는 반면 당장의 먹거리는 원전에서 찾고 있다.

대형 건설기업의 상당수는 장기적으로 조력ㆍ풍력ㆍ수력ㆍ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국내외 원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도 착실히 밟고 있다.

GS건설은 2010년 11월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이크로그리드(분산발전) 시설을 용인 기술연구소에 구축

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연료전지, 지열 시스템 등 신 재생에너지원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2009년 풍력발전기 공급기업인 수즈론 에너지 및 Mitsui물산과 풍력발전 공동사업 추진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데 이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도 MOU를 체결해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세우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2010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세계 최대 풍력 및 태양광 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에 13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다.

SK건설은 2010년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신 재생에너지 시설인 상암 수소스테이션을 세워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를 이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공원 내부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발전용 연

료전지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까지 인천시 덕적도와 전남 신안군 해상에 200MW 이상의 조류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남군(2013년)과 완도 및 신안군 해상(2015년)에도 각각 30㎿와 200㎿ 규모의 육상ㆍ해상풍력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254㎿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전설하고 있다.

2010년 인천 검단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쌍용건설 역시 에너지사업부를 신설하고 폐기물 에너지

와 연료 전지, 지열 등의 활용을 검토하는 등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 재생에너지가 더욱 부각

되고 있다”면서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원전 자격증이 붐을 이루고 있다.

3월 초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미국기계협회(ASME)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SK건설을 제외한 10대 건

설기업이 국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아직 KEPIC 인증을 따지 못한 한화건설과 쌍용건설 등은 인증 취득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그나마 살길은 플랜트인데 플랜트 공정을 다각화하려면 원전 인

증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사업은 정부시책인 녹색성장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반면 무효 에너지가 많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7%에 불과하다”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신 성장사업은 원전”이라고 속내를 비쳤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세계 원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등도 원자력 이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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